
ABS , 가격인상시기 놓쳐 적자!
SM 가격등락 변동 심화 … 생산원가 반영 못해 채산성 악화

최근 국내의 저조한 수요와 원재료가격 부담으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의 적자생산을 우려하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2년 4/4분기 이후 원료가격 급등했지만 ABS는 원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좋지 못했다. 원단

위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SM(Styrene Monomer)의 등락변동이 심해 ABS 인상시기를 놓쳐 최근까지 고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국내 SM 가격이 톤당 800달러 대에 육박했고 AN(Acrylonitrile)은 850달러대, Butadiene은 580달러대 까지 인

상돼 원가부담이 무거워졌다.

SM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4/4분기보다 30만원 정도의 제조원가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현황

은 2002년 후반기부터 시작됐고 올해 전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가부담이 상승했음에도 국내시장은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태이어서 가격경쟁도 심해하고 특히 ABS는 고정비가

높은 편이어서 실질적으로 가동률 조절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 국내 대형 가전생산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

전하면서 ABS 중국수출이 크게 증가해 왔으나 수출가격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2002년 ABS는 중소세트를 포함한 가전 수요가 80% 가까이 차지했고 자동차 시장은 9%수준에 머물렀다. 2002년

전반기에는 월드컵으로 인한 경기 부흥이 가전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시적 수요증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컴팩트

한 TV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대로 TV 하우징용 ABS의 수요가 감소해 ABS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따라서 ABS업계는 현재의 어려운 실정을 풀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Down Stream인 가전과

자동차 역시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품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요도 받쳐주지 않아 가격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 요소가 당장 수그러들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그 동안 부과

하지 못했던 원료가격 때문에 전반기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김성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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